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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 21. 타인의 명예훼손을 위한 억대 사행성 공개도박 제안 
 















 
2020. 01. 19. 비아냥 발언 

 
2020. 01. 18. 긴급 브리핑 : 소비자를 기만하는 체인지 그라운드 
https://youtu.be/5MCHCa8jw-M 

https://youtu.be/5MCHCa8jw-M


 
 



2020. 01. 18. 김용석씨의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eJjR885xsGE)에 들어와 댓글로 비아냥거리는 발언  

 



  



2020. 01. 18. 빡독라이브 - 모욕 
https://drive.google.com/open?id=1I7ONI6IBFN2cNZyzWj5TuAY2RQwvJxyM 

 
[00:09:00 - ] 야 여기 들어가봐, 아까 채팅창에 OOO인가 XXX인가 있을거야 개 한번 들어왔나 봐 슥 아까 지나갔는데. 여깄다. OOO 얘가 되게 
꼴통이그든요. 여러분 OOO씨가 얘가 되게 꼴통이에요. 열등감 엄청 심하신 분이고 얘가 옛날에 고작가님 페이스북에서 차단 됐다가, 어 
차단됐다가 저 고작가님한테 부탁해서 저한테 풀었던 애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기네 회사 인턴 기회를 신박사님한테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 좋은사람인가 했는데 근데 이사람이 딴데다가 그 인턴 기회를 다 뿌린 거에요. 그러니까 이용한 거야. 이용한거에요. 
 
[00:10:00 - ] 전형적인 씹새끼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열등감 엄청 심하고 그냥 개 찐따에요. 예, 쪽팔리지 OO아? 아 OOO 있어 그 
찐따 있잖아, 니들은 다 병신 찐따야, 니들은 다 병신 찐따야, 그냥 야 가, 가 진짜 한 가하잖아 그니까 얼마나 한가해요 인간이. 지 자식 볼 생각은 
안하고 그래 그래 그래 OO아 왜 그러고 살아 니 자식을 돌봐. 상관없어요. 소송 걸라 그러세요. 이거봐 그짓말 하잖아 내가 차단했다가 
페이스북에서 풀어줬는데 그니까 그거 기억도 못 해요. 고작가 이메일이 다 있는데, 어? 임마 이거봐, 인턴 기회준적 없다고 하잖아 말말말 막 
바꾸는거야. 다 나오는거야 이거봐 펙트가 얼마나 찐딴지. 김주현 팀장님 얘 차단 시켜 주세요. 잘가요 찐따. OOO인가 XXX인가 그 찐따 있어 걔 
차단하세요. 자 인제 2시 넘었죠? 요 문 닫고 아 걔네가 여러분 저 모욕한 거 보고 있으면 걔네 다 감옥가야돼.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걔네가 해준만큼 해주는 거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빡독 잘 하셨어요? 얘에요 얘, OOO, 팀장님 얘 차단하셨어요? OOO. 얘 
차단하시면 돼요. 얘에요 얘, 아직 안했네. 그니까 얼마나 짠해요. 쟤도 자식이 있그든요 주말이면은 지 자식 돌봐야 되잖아요. 그찮아요. 근데 이거 
그냥 자기 그 낮은 열등감 채울라고 여기와서 악플 쓰고 싶은 거에요. 지잘못한거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화끈화끈 할 거예요 왜 옛날에 
나한테 차단당했었거든요. 예? 차단당했었고 열등감이 엄청 심한 애들이에요. 열등감이 엄청 심한 애들이어갖고, 얼굴이 막 화끈화끈해서 지금 막 
죽을 거 같을 거야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어? 

https://drive.google.com/open?id=1I7ONI6IBFN2cNZyzWj5TuAY2RQwvJxyM


 
2020. 01. 18. 빡독라이브 - 명예훼손 
 
[1:30:31] 그리고 약간의 이분이 어떤 사람이나면은 그리고 이분 아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슬라이드로 보여 드릴게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분이야 여러분 여러분을 비하하는 사람이에요. 그림 보여 이렇게 체인 마케팅이라는 말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속고 있다고  보이게 퍼트리는 사람이 기자한테 제보도 하고 어 제보도 하고 그다음에 요거 요거 포커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근데 이게 
이사람이 되게 웃겨. 이 사람이 여러분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캡처를 해 놨어요.이게 뭐냐면은 여기 봐봐요. 졸꾸러기 여러분 뭐 
체인지 그라운드 여러분 댓글 달 준비하세요. 우리가 이런대요.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이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소송거셔도 돼요.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소송 거셔도 돼요. 왜냐면 이건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막 귀 만지고 그러면 이건 거에요. 귀만지고 코만지면 댓글 
단다.  우리가 무슨 채널을 갖고 있는 줄 아나 봐요. 

​



 
2020. 01. 18. 빡독라이브 - 도서사기감시단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저희랑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없어요. - 자기증언 
 
[1:32:26] <고영성>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뭐지 도서 감시단 뭐지 (신영준: 신영준 열폭단, 신영준 열폭단)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저희랑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없어요. 그 중에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저희를 죽이려고 어떻게든 신박사를 죽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는데 그들이 하는게 되게 어설프긴 어설픈 거 같아도 곰곰히 따지면 뭘하고 있냐면 생계를 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다 해서 생계를 끊으려고 엄청난 노력하고 있어요.그 사람들이 저희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김용석 이분이 그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신영준: 이유가 있어. 이유를 설명해드릴 거에요.) 속칭 이제 신영준의 몰락을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근데 애초에 피해를 
봤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영준: 여기 계속 나한테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는 여러분 타이런트에서 거기에 이제 하얀 장미 빨간 
장미 나오거든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준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저희는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 별로 데미지가 아예 없어요. 
하는 일에 좀 귀찮을 뿐이긴 한데. (신영준: 깨알 마케팅 눈치챘어. 아이씨) 근데 제가 지금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그거예요. 곰곰히 보면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싫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생계를 끊는 행위에요. 저희가 데미지가 없어서 그렇지 알고보면 누군가의 생계를 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영준: 이번에 자기가 페이스북을 인정을 했어 내가 기다렸거든요. 인정을 
했어요.) 저희도 그 전에 뭐 저희가 아시겠죠 계정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분들에게 피해를 준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동근 
교수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는 그건 있어요.그런 분은 가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이 분하고 평생 갈 거 같아요. 평생 
갈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있지만 한 8월 이후부터? 



 
 

 



2020. 01. 16. 금전을 동원한 정치적인 압박 활동을 시사함 

 



2020. 01. 15. 법인 회사의 온라인 계정을 남용하여 개인적인 보복을 위한 자료수집 

 

 



2020. 01. 15. 개인정보 사용 동의 없이 무단 수집. (Youtube 전국빡독 공지) 

 



2020. 01. 11.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100억을 벌자. 대중강연에서 위법행위 선동 및 조장. 전국빡독 강연중.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2020. 01. 09. [기사] 베스트셀러 도서 사재기, 이렇게 이뤄진다 (독서신문)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049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049


2020. 01. 01. 신영준 본인이 오히려 도서사기감시단에 도움을 받고 있음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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